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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을 전체적으로 상호 비교 고찰하여, 이들 판본의 간행시기와 
판본 간의 계통 및 저본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은 
‘11세기본’(초간본 추정), ‘壽昌四年本(1098)’ 및 ‘숙종연간본(1096-1105)’, ‘12-13세기본’, ‘海印寺寺刊本
(12∼13세기)’ 등 네 가지 종류로 정리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11세기본’(초간본 추정)은 종래 ‘원나라 판본’, 
‘12세기본’ 혹은 ‘거란(또는 서하) 계통 판본의 복각본’, ‘숙종연간본(1096-1105)’ 등으로 이해되었던 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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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new examining of the books’ period for publication, system,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original script by considering the books of ‘Sambon Hwayemgyeong of 
Suchangpan series’ as a whole. As a result, the books of ‘Sambon Hwayemgyeong of Suchangpan 
series’ are arranged with four types, ‘11th century edition’(estimated the first published book), 
‘Suchangsanyun edition(1098) and Sookjongyeongan edition(1096-1105)’, ‘12th to 13th century 
edition’, and ‘Haeinsa Sagan edition(12th-13th century)’. Among them, especially ‘11th century 
edition’(estimated the first published book) is the book that has been known as a ‘Yüan book’, ‘12th 
century edition’ or ‘bokgakbon of the Kitan(or Seoha) line’s book’, and ‘Sookjongyeongan edition 
(1096-1105)’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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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는 신라시 의 白紙墨書經1)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화엄경 사본과 간본이 필사

되고 간행되었다. 특히 고려에서는 ‘三本 화엄경’2)이란 이름으로 晉本(불타발타라譯 60卷本), 周

本(실차난타譯 80卷本), 貞元本(반야譯 40卷本) 3종의 화엄경이 한 벌로 유통되었다. 재 남아 

있는 ‘三本 화엄경’ 가운데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본3)이

다. 주지하듯이 고려 재조 장경에 들어 있는 화엄경도 이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을 본으로 

각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 본은 부분 한민국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본에 해서 종래 학계에서는 刊記(發願記), 본의 상

태(장정, 지질, 각, 식, 복장유물 등)에 근거하여 본의 성격과 그 간행시기를 추정하 다.4) 

그리고 추정된 본의 성격과 간행시기에 의거하여 첫째 ‘壽昌四年本(1098)  숙종연간본

(1096-1105)’, 둘째 ‘12세기본’, 셋째 ‘12-13세기본’, 넷째 ‘海印寺寺刊本’(12-13세기) 그리고 ‘원

나라 본’, ‘고려 본’, ‘13-14세기 본’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본에 한 종래의 분석은 주로 그 간행시기에 을 

두었고, 본 간의 계통과 본 계에 한 분석은 매우 소략하고, 잘못된 도 발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본을 체 으로 상호 비교 고찰하여, 이

들 본의 간행시기와 본 간의 계통  본 계에 해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본을 이해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하

는 바이다.

1) 신라시 의 白紙墨書經인 周本 大方廣佛華嚴經은 한국 호암미술 소장본이다. 80권 가운데 제1-10권과 제44-50

권까지 모두 17권이 남아 있는데, 754년 황룡사의 연기법사의 발원에 의해 사성된 사본이다. 

2) ‘三本 화엄경’이란 명칭은 고려의 玄化寺碑文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三本 화엄경’은 종 11년(1020)에 반야경, 

명경, 묘법연화경 등과 함께 간행되었다{“去庚申(1020)歲……又特命工人雕造大般若經六百卷 幷三本華嚴經金

光明經妙法蓮華經等印版着於此寺 仍別立號 爲般若經寶永印施十方”(蔡忠 , 玄化寺碑陰記)}.

3) 본고에서 지칭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본이란 것은 간본 화엄경 가운데 간행시기가 분명하고 그 刊年이 

가장 이른 ‘수창 ’ 화엄경( 존하는 ‘수창 ’ 화엄경은 부 壽昌 4년(1098)에 간행되었음)과 동일한 계통의 본

을 지칭한 것이다. 여기에서 ‘동일한 계통의 본’이란 것은 각의 성격에 있어서 이들 본이 동일 계통의 본을 

본으로 해서 필사 각된 것이 아니라, 동일 계통의 본을 본으로 해서 복각되었음을 의미한다.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존본으로서 본고에서 연구 상이 된 본은 총 34권이다.

4) 여기에 해서는 각주5) - 각주40)의 내용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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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에 대한 종래의 이해

종래 ‘壽昌四年本(1098)  숙종연간본’(1096-1105), ‘12세기본’, ‘12-13세기본’, ‘海印寺寺刊

本’(12-13세기) ‘원나라 본’, ‘고려 본’, ‘13-14세기 본’ 등으로 이해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본을 자세히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壽昌四年本(1098)  숙종연간본(1096-1105)’으로 이해된 본 에서 晉本 화엄경은 

제4권(보물 685호)5), 제28권(보물 686호)6), 제33권(개인)7), 제37권(국보 202호)8)9), 제45권 제

21장 낱장(국보 206호)10) 등 5종이 있고, 周本 화엄경은 제6권(보물 690호)11), 제26권(보물 

5) ①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간행기록이 없어서 만들어진 연 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 

앞의 여백에 권(卷)·장(張)의 순서를 표시한 것, 먹색, 인쇄상태 등이 1098년에 간행된 화엄경 진본 권37(국보 

제202호)과 매우 비슷하여 고려 숙종(재  1096∼1105) 에 각하여 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② “권수제부터 

제12장의 제20행까지 이르는 부분을 잃었으나, … 版式은 각장에 본문을 24행 … 앞의 餘紙에 ‘晉四 十五’와 같이 

권차 장차를 표시한 것과 … 등의 諸條件이 국보 제202호로 지정된 고려 숙종 3년(壽昌4, 1083) 간행의 晉本 화엄경 

권37과 비교하면 매우 흡사하다.  이것들이 같은 佛腹에서 동시에 나온 것임을 고려하면 역시 고려 숙종연간에 

각인된 것으로 추정된다.”{천혜 , 국보(서울 : 한국 리태니커회사, 1989), p.272}

6) “卷首부터 … 결락되어 있으며, … 등의 諸條件이 국보 제202호로 지정된 고려 숙종 3년(壽昌4, 1083) 간행의 晉本 

화엄경 권37과 비교하여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같은 佛腹에서 동시에 나왔으므로 이것도 고려의 숙종연간에 刻印

된 것으로 추정된다.”{천혜 , 국보(서울 : 한국 리태니커회사, 1989), p.272}

7) ① “智異山 拯倫寺 住持 暢春의 捨財로 開板된 晉本 卷第33 … 간행년의 표시는 없으나 字體 板式 雕版技法이 한 

(李必先의 시주로 새긴 晉本 제37권과) 비슷하다. 의 해인사 開板本(李必先의 시주로 새긴 晉本 제37권)과 련

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卷帙이 호한한 삼본화엄경을 간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여러 사찰에 배분 각성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천혜 , 한국 인쇄사(서울 : 범우사, 1990), p.84). ② “(暢春의 捨財로 開板된 晉本 卷第33은) 

三南地方에서 올라온 것 에서 실사하고 복사해 놓았으나, 구의 所藏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그 권말에 ‘智

異山 拯倫寺住持比丘 暢春祝聖壽之願 開板晉譯花嚴經 第一卷’ 이라 있음”{천혜 , 한국 인쇄사(서울 : 범우사, 

1990), p.84의 각주 199}. ③ “圖版 30.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卷第33 高麗肅宗年間 智異山 拯倫寺板. 個人藏”{천혜 , 

한국 인쇄사(서울 : 범우사, 1990), p.87의 도  해설내용}.

8) ① “ 재 래되고 있는 화엄경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려 숙종 4년(1098)에 박았다는 간기(“高麗國陜州戶長同正

李必先 上報四恩下滋三有之願 施財雕版花嚴經第三十七卷 時壽昌四年五月日記.”)가 있어 아주 귀한 불경이다.”{천

혜 , 국보(서울 : 한국 리태니커회사, 1989), p.120} ② “각 장에는 본문이 24행 … 본문 앞의 여지에는 ‘晉 三十七 

十九’와 같이 권차 장차를 字로 새겨두었음을 接紙의 뒷면에서 독할 수 있다.”{천혜 , 국보(서울 : 한국 리태

니커회사, 1989), p.271, 272}. ④ “이 책은 이필선의 개인 인 시재에 의해 간행된 寺刊本임에도 불구하고 권수제 

아래의 함차 치에 ‘黃’자가 보이고 있어 의견이 분분한 본이다. … 이 책의 권두에 나타난 ‘黃’자가 지닌 의미는 

보다 세 한 고증이 필요하나, 잠정 으로 刻手의 성명 에 성씨 한 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문화재

 국보  삼국 고려시 (서울 : 문화재청, 2009), p.298}.

9) “강화경 (筆 註: 再雕藏)은 조성 당시 새로 하본을 작성하여 조 한 경우가 많았으나, 그 에 상당수는 기본

의 경 을 인경하여 이것을 하본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 좋은 일례는 k. 79≪ 방 불화엄경

≫의 제37권 말미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구체 으로 말하면 강화경 에서 k. 79≪ 방 불화엄경≫의 제37권

을 조 할 때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는 ≪ 방 불화엄경≫ 제37권(筆 註: 국보 202호)의 간기 즉 ‘합천의 호장동정 

이필선이 시재하여 화엄경을 조 했다’는 간기만을 단지 삭제하고 그것을 본으로 조 했기 때문에 그 삭제한 공

간이 재 남아 있으며,  양자는 모두 각1장 24 , 1  17자  자체, 식 등이 서로 완 히 동일한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김윤곤, 고려 장경의 새로운 이해(서울 : 불교시 사, 2002),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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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2-3호)12), 제38권(보물 1017-3호)13), 제66권(보물 687호)14), 제17권․제52권(보물 688

호)15) 등 6종이 있으며, 貞元本 화엄경은 제7권(보물 689호)16) 1종이 있다.

10) ① “ 방 불화엄경(晉本): 728 (1318장) 24행 17자 缺板. 고려 肅宗朝板  복각 과 朝鮮朝의 보각 으로 혼

성. 그  숙종  권45 21장 끝에는 ‘迦耶山海印寺依止僧成軒 特爲天長地久之願 施財開此卷普施 壽昌四年戊寅三

月日謹記’가 있음”{천혜 , 국보(서울 : 한국 리태니커회사, 1989), p.269}. ② “字體 板式 雕版技法이 李必先의 

시주로 새긴 晉本 제37권과 동일하며 刻이 매우 정교하다.”{천혜 , 한국 인쇄사(서울 : 범우사, 1990), p.84}. 

③ 장충식, 高麗華嚴版畵의 世界, 아세아문화사, 1982. p.10에 書影이 실려 있다. ④ 개인 소장 인본 낱장의 경우 

수제가 “晉四十五 二十一”로 되어 있다.

11) ① “국보 202호와 같은 佛腹에서 나왔을뿐더러 자체나 식 등이 같아 동시  것으로 추정된다.”{천혜 , 국보

(서울 : 한국 리태니커회사, 1989), p.124} ② 보물 제690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 씨체, 

을 새긴 목 , 먹색깔, 종이질 등이 화엄경 진본 권4(보물 제685호)와 비슷하여 고려 숙종 3년(1098)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③ 보물 제690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고려 기에 사찰 는 개인이 간행

한 본이다.” ④ 제4장의 版首 아래 부분에 “戒初”란 刻手名이 새겨져 있다.

12) ① 보물 959-2-3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권 머리의 변상도는 해인사 소장 고려 의 화엄경 

변상도보다 정교하다. 각이 뛰어나고 그 시기는 고려 숙종년간(1096-1105)으로 추정된다.” ② 제8장의 수제 

아래 부분에 “子春”, 제12장의 수제 아래 부분에 “忠正”이란 刻手名이 새겨져 있다. 

13) ① 보물 제1017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정원본(貞元本) 제2, 38권 … 고려 숙종 때(재  

1096∼1105)의 원본을 참고하여 다시 새긴 해인사의 본에서 어낸 것으로 보이며, 인쇄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된다. 진본(晉本) 제15권 … 정원본과 같은 본에서 어낸 것으로 보이며, 간행시기도 같은 것으로 추정된

다. 주본(周本) 제38권 … 마지막장에 충정(忠正)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본문의 체제나 을 새긴 수법이
방 불화엄경권36(국보 제204호)과 같이 뛰어나며, 을 새긴 시기는 고려 숙종 때(1096∼1105)로 추정된다.”  

② 보물 제1017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구인사 소장본 진본화엄경 제15권 … 이 본은 자

체가 매우 치졸함을 보이고 있어, 고려 숙종연간에 각 인출한 사간 을 본으로 고려 후기에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일한 본으로 권10, 28, 38, 53 등 4첩도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주본 화엄경 제38권 … 

이 본은 자체가 매우 치졸함을 보이고 있어, 고려 숙종연간에 각 인출한 사간 을 본으로 고려 후기에 복각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 이 목은 국보 204호(206호의 오류임, 筆 註)로 지정되어 해인사에 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인출 시기는 략 14세기 후반에 후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일한 기림사본 권22, 26, 48, 55, 74, 79 등 6첩도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정원본 화엄경 제2, 38권 … 이 

본은 자체가 매우 치졸함을 보이고 있어, 고려 숙종연간에 각 인출한 사간 을 본으로 고려 후기에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 이 목은 국보 206호로 지정되어 해인사에 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인출 시기는 략 14세기 후반에 후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동일한 본으로 권7, 20, 

24, 31 등 4첩도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구인사본 화엄경은 김민  구장본으로 고려시  삼본화엄경 사간본

과 장경에 수록된 본과 비교 연구에 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③ 周本 화엄경 제38권 제22장 版首 하단

에 ‘忠正’이란 각수명이 새겨져 있다.

14) “ 본의 상태가 국보 202호와 비슷하여 같은 시  유물로 보여진다.”{천혜 , 국보(서울 : 한국 리태니커회사, 

1989), p.124}

15) ① 보물 제688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 먹색 인쇄 상태등이 1098년에 간행된 晉本 제37권

(국보 제202호)과 매우 비슷하여 고려 숙종(1096-1105) 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국보 202호와 여러 가

지가 흡사하다. 그리고 한 부처의 복장에서 나온 으로 보아 고려 숙종 때의 각인으로 보여진다.”{천혜 , 국보(서

울 : 한국 리태니커회사, 1989), p.122} ② 이 周本 제17권, 제52권(조병순, 보물 688호)은 ‘숙종연간본’의 복각본으

로 이해되기도 한다. 보물 제688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 수제는 각 장의 제1행과 2행의 

경문 사이에 …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련(粘連)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이 책은 고려 숙종 때에 각 인출한 본을 본으로 후 에 복각한 본으로 보인다.”

16) “국보 202호와 같은 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부처의 복장유물인 동시에 자체나 식 등이 흡사하다.”{천혜 , 

국보(서울 : 한국 리태니커회사, 1989), p.129,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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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숙종연간본(1096-1105)의 복각본’으로 이해된 본은 周本 제17권․제52권(보물 688

호), 제38권(보물 1017-3호) 등 3종이 있다.

둘째, ‘12세기본’으로 이해된 본 에서 周本 화엄경은 제6권(국보 203호)17)18), 제15권(개

인)19) 등 2종이 있고, 晉本과 貞元本은 존본이 없는 상태이다.

셋째, ‘12-13세기본’으로 이해된 본 에서 晉本 화엄경은 제28권(보물 793-4호)20) 1종이 있

고, 周本 화엄경은 제22권․제55권(보물 959-2-8․9호)21), 제34권(호림박물 )22), 제36권(국보 

204호)23)24), 제48권․제79권(보물 959-2-4․5호)25) 등 6종이 있으며, 貞元本 화엄경은 존본

17) 周本 제6권 ① “ 刻이 사뭇 정교하지만, 국보 제202호인 고려 숙종 3년(1098) 간행의 晉本 화엄경 권37과 비교해 

보면 字體가 가는 편이고 지질의 古樸度가 좀 떨어진다. … 권말에는 ‘潭陽郡戶長同正田洵美亦出母利往願之成’의 

墨書識記가 있다. … 이 周本 화엄경은 12세기 무렵의 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것을 수기법사가 주 한 

재조 장경의 周本 화엄경과 査하여 보면 字體, 行字數, 본문 앞의 譯經別  卷張次 표시 방법 등이 서로 꼭 

같다. 바로 이 에서 은 책이 재조 장경 周本 화엄경의 底本이 되었던 듯하다. 숙종연간 간행의 17字本 화엄경

에서는 그러한 표시 방법을 볼 수 없고 이 간본에서만 유독 볼 수 있으며,  그것이 守其와 련되어 있는 에서 

더욱 그러하다.”{천혜 , 국보(서울 : 한국 리태니커회사, 1989), p.122, 272} ②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

의 해제: “간행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연 는 알 수 없으나, 해인사 장경본과 씨체와 새김이 일치하고 있다. 

해인사 장경에 포함된 주본 화엄경을 보고 다시 새겨 12세기경에 어낸 것으로 보인다.”(문화유산정보 홈페이

지의 해제 내용도 동일하다) ③ “이 주본 권6에는 … 자체는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석각된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

의 서체를 방불  하며, 거란본 화엄경의 자체와도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 경문에는 조본에 보이는 송  

황제의 避諱가 나타나 있지 않아 송 의 복각은 아닌 듯하며, 한 고려 임 의 피휘도 보이지 않고 있다. 字體는 

모두 본체로 변화되어 있어 10세기 반 이 에 간행된 본에서 보이는 사경체자의 특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이 책은 거란 는 서하 계통의 본을 본으로 복각한 것으로 보인다.”{문화재청, 문화재

 국보  삼국 고려시 (서울 : 문화재청, 2009), p.305} 

18) “강화경 을 조 할 때 단순히 k. 79≪ 방 불화엄경≫만 종 의 印本을 하본으로 사용하 던 것은 아니었다. 

k. 80≪ 방 불화엄경≫도 다른  하나의 좋은 이다. 이 경 도 종 의 인본을 하본으로 사용하 던 증을 

본 경 의 제6권에서 볼 수 있다. 이 두 경 의 제6권을 비교해 보면, 종  본인 ≪ 방 불화엄경≫제6권{국보 

203호, ≪文化財大觀≫(한국문화재보존 회, 1994, 178쪽)}에서는 “海東沙門守其藏本이란 소장인이  있고 

존 재조 장경의 식, 자체와 일치하므로 이것이 再雕經의 본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 다)에는 ‘海東沙門守其

藏本’의 印이 있으나, 강화경에서 조 하 던 k. 80≪ 방 불화엄경≫제6권의 제1장을 새로 복각할 때는 그것을 

삭제하 던 이 다를 뿐이다.”{김윤곤, 고려 장경의 새로운 이해(서울 : 불교시 사, 2002), p.200}.

19) 이 周本 제15권(개인)에는 ‘眞×’라는 刻手名이 새겨져 있다.

20) ① 보물 제793-4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 방 불화엄경은 화엄경 60권 가운데 권28에 해당

하며 간행 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된다.” ② 보물 제793-4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이 책

은 60권본 가운데 권 제28로 고려 말에서 조선 기에 간행한 것이다. … 이 본은 인쇄상태 등 간행조건으로 

보아 12-13세기에 간행된 사찰 본으로 추정된다.”

21) 보물 제959-2-8,9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12-13세기의 고려본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문

화유산정보 홈페이지에는 보물 제959호의 해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 “板首題는 ‘周 三十四 二’로 되어 있다. 매 장은 24행 17자이다. 맨 앞에 변상도가 붙어 있는데, 해인사에 소장된 

海印寺高麗刻板보다 새긴 것이 훨씬 정교하다. 국보 204호와 字體, 식, 각상태, 수제, 묵색, 인쇄상태, 紙質, 

권축상태 등이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시기에 어낸 것으로 단된다. 이제까지 알려진 화엄경 변상도 가

운데 帳幅의 화는 이것과 성암고서박물  소장의 것이 거의 부이다.”{호림박물 , 湖林博物館所藏 佛敎美術名

品殿(서울 : 청문각, 2002), p.141, 217}

23) ① “12世紀∼13世紀”, “ 자의 크기가 숙종연간 간본과 <海東沙門守其藏本>의 장서인이 힌 간본보다 약간 큰 

편이고 卷首에 변상도가 붙은 별본이다. 변상도는 해인사 소장의 고려각  화엄경 구도와 같으나, 이것의 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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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상태이다.

넷째, ‘海印寺寺刊本(12-13세기)’26)27)28)으로 이해된 본 에서 晉本 화엄경은 제10권(보

물 959-2-6호)29), 제15권(보물 1017-2호)30), 제38권(보물 1192호)31), 제53권(보물 959-2-7

호)32) 등 4종이 있고, 周本 화엄경은 제36권(국보 204호)33) 1종이 있으며, 貞元本 화엄경은 제2

훨씬 정교하다. 그 간각의 시기는 13세기 기 이 으로 여겨지나, 후쇄인 듯 刻字에 나무결이 다소 나타나고 있

다.”{천혜 , 국보(서울 : 한국 리태니커회사, 1989), p.123, 272} ② “조병순 소장본 … 자체  지질의 특징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간행된 이필선시재본(국보 202호)과 흡사하여 략 12세기 무렵에 개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더욱이 같은 해에 해인사에서 成軒이 시주하여 각한 목 이 해인사의 寺刊雜板에 들어 있고, 한 숙종연간

에 지리산 拯倫寺에서 주지 輰春(필자주: 暢春이 옳다)이 주 하여 간행한 본도 존하고 있는데, 이들 본과

도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병순 소장의 해제 상본은 한 이러한 본류 가운데 하나일 것이

다.”(문화재청, 문화재  국보  삼국 고려시 (서울 : 문화재청, 2009), p.292) ③ “국보 204호인 권36은 이 

본 권수에 권변상도가 붙어 있는데, 해인사의 화엄변상 과 구도가 같은 으로 미루어 보아 해인사 사간 에 

소장되고 있는 화엄경의 본일 가능성이 크다.”{강순애, “大方廣佛華嚴經의 流通本에 한 고찰,” 한성 학교 문

헌정보학과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서울 : 2001), p.92}. ④ 이 周本 제36권은 海印寺寺刊本의 경 과는 異版本이

다. 제13장의 수제 하단에 기재된 각수명이 서로 다르다.

24) “周本 화엄경 제36권의 변상은 해인사 소장 화와  동일한 구도를 취하고 있으나 그 刻法 는 화의 제작

수법이 상이하여 주목된다. 이는 어느 것이 보다 원형 그림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당시 이와 

같은 변상의 그림을 기본으로 이를 모사하여 제작되었다고 짐작된다. 그것은 본래의 그림을 가지고 소  覆刻하는 

형식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크기의 목 에 알맞은 변상 그림을 새로이 그렸음이 확실하다. 여기에 하여는 앞서 

소개한 변상(가로 55.5㎝, 세로 24㎝)가 존 해인사 화보다 평균 3∼4㎝정도 크다는 에서도 이해된다. 다만 

이들이 해인사 화보다 정교하고 ….”{장충식, 高麗華嚴版畵의 世界(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2. p.16}

25) 보물 제959-2-4, 5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제48권 … 13세기의 고려본으로 추정된다.”{문화

재청,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서울 : 문화재청, 1988), p.100에는 “12-13세기 간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79권 

… 제48권과 동일한 본으로 12-13세기의 고려본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에는 보물 제

959호의 해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6) ① 국보 제206-16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晉本 화엄경의 목 은 해인사고려각  의 하나

로, 모두 728 으로 되어있다. 재 해인사 장경  사이에 있는 동·서 사간 (寺刊版殿)에 보 되어 있다. 

이 목 은 … 끝부분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 숙종 3년(1098)에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국보 제206-15호, 문화재

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周本 화엄경의 목 은 해인사고려각  의 하나로, 모두 408 으로 되어있

다.” ③ 국보 제206-17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貞元本 화엄경의 목 은 해인사고려각  

의 하나로, 모두 941 으로 되어있다.” 

27) “단 으로 말해서 이들(筆 註: 海印寺寺刊本) 삼본화엄경과 변상 화들은 壽昌本 화엄경이나 변상을 지닌 周本 

화엄경 제36권보다 인쇄 기술사  측면에 있어서 뒤지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지닌 刻이

나 는 화의 刻法이 덜 세련되고 어딘지 거친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 그 다면 이들을 

재조 장경이 완성되는 고종 38년(1251)이후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 따라서 이들 삼본화엄경은 수창연간에 

개 된 해인사본의 유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개 의 시기는 수창 4년(1098) 이후에서부터 재조 장경의 조조가 

시작되는 13세기 이후로 넓게 잡아두어야 하리라 본다.”{장충식, 高麗華嚴版畵의 世界(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2). p.14}

28) “李智冠은 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p.324)에서 해인사의 삼본화엄경이 壽昌板을 복각한 것으로 보았다”{장충식, 

高麗華嚴版畵의 世界,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2) p.19}.

29) 보물 제959-2-6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해인사 사간  가운데 진본 화엄경 본으로 12-13

세기 간행으로 추정된다.”

30) 각주 12) 참조.

31) 보물 제1192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고려 숙종 (재  1096∼1105)에 간행된 목 본을 보

고 해인사에서 고려말에 다시 새겨 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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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38권(보물 1017-1호)34), 제20권(보물 1083호)35), 제24권(보물 1146호)36), 제31권(보물 

1154호)37) 등 5종이 있다.

다섯째, 기타 본으로서 ‘원나라 본’으로 이해된 것은 晉本 제36권(보물 1580호)38) 1종이 

있고, 종래 ‘고려 본’으로 이해된 것은 晉本 제53권(보물 1736호)39) 1종이 있으며, 종래 ‘13-14

세기 본’으로 이해된 것은 周本 제74권(보물 959-2-10호)40) 1종이 있다. 

이해를 돕기 해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의 본에 한 종래의 이해”와 같다.

32) 보물 제959-2-7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해인사 사간  가운데 진본 화엄경 본으로 12-13

세기 간행으로 추정된다.”

33) 각주 22-③) 참조.

34) 각주 12) 참조.

35) ① 보물 제1083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고려 숙종(재  1096∼1105)때의 을 원본으로 하

여 이후에 다시 새긴 것으로 보이는 해인사의 본이며, 어낸 시기는 13∼14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② 보물 

제1083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이 본은 … 고려 기 목 본의 특징을 나타내 다. 그러

나 각기법과 제작 품 가 떨어짐을 고려하면 이 본(傳本)은 그 뒤 13-14세기 기에 번각된 것으로 여겨진다.  

36) 보물 제1146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이 책은 해인사고려각 (국보 제206호)에서 어낸 것

으로, 을 새긴 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되며, 어낸 시기는 표지장식 · 종이질 · 인쇄상태 등으로 볼 때 14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37) ① 보물 제1154호,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이 책은 고려 숙종때에 간행한 해인사고려각 (국보 

제206호)에서 어낸 것으로, 간행 시기는 13∼14세기로 추정된다.”(필자주: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듯 하다) ② 보

물 제1154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이 본은 고려 숙종연간에 간행한 본의 복각본으로 

보이는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각 에서 어낸 본으로, 그 간행 시기는 13∼14세기로 추정된다.” 

38) “ 한 삼본화엄경의 수제를 보면, 부분 ‘晉’, ‘周’, ‘貞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부에 ‘晉經’, ‘周經’, ‘貞元經’

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크게는 두 계통의 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근래 수국사의 불복장 

유물  원나라에서 간행된 본으로 추정되는 진본 권36이 발견되었는데, 이 책의 권수에는 ‘晉經’으로 표기되어 

있다.”{문화재청, 문화재  국보  삼국 고려시 (서울 : 문화재청, 2009), p.171} 

39)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홈페이지의 해제: “晉本 가운데 권53의 1권1축으로 … 련 부분에는 ‘晉 五十三’으로 역

본  권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간기는 없다. … 권두제 아래에 “宙”자 函次가 

있는데 이는 재조 장경에서는 大般若波羅蜜多經에 해당하는 함차로서 大方廣佛華嚴經 진본 권53의 

“道”자와 차이가 있어 화엄경만을 별도로 간행한 본의 사찰본으로 단된다. 같은 본이 보이지 않는 고려 이

라는 에서 고려시  불교  서지학 연구의 요한 자료이다.”(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에는 보물 제

173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0) 보물 제959-2-10호,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의 해제: “13-14세기에 간행된 고려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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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1 ② ③ ④ ⑤ 기타
 昌四年(1098)本 및 숙종

연간
(1096-1105)본

숙종연간본의 
복각본 12세기본 12-13세기본 海印寺寺刊本

12-13세기

원나라 판본
고려 판본

13-14세기본

晉
本

제4권
(보물 685호)
질호: 권수결실

제10권
(보물 959-2-6호)

제36권
(보물 1580호)
(원나라 판본)

제28권
(보물 686호)
질호: 권수결실

제28권
(보물 793-4호)

제15권
(보물 1017-2호)

제53권
(보물 1736호)

질호: 宙
(고려 판본)

제33권
(개인)

판수제: 미확인
질호: 미확인

發願記: “拯倫寺住持”

제38권
(보물 1192호)

제37권
(국보 202호)

질호: 黃
發願記: “壽昌四年五月”

제53권
(보물 959-2-7호)

제45권 제21장
낱장(국보 206호)

질호: 미상
發願記: “壽昌四年三月”

周
本

제6권
(보물 690호)
질호: 권수결실

제6권
(국보 203호)

藏書印: “海東沙門
守其藏本”
墨書記:

“田洵美亦出”

제17권, 제52권
(보물 688호)
질호: 권수결실

제17권, 제52권
(보물 688호)
질호: 권수결실

제26권
(보물 959-2-3호)

變相圖 있음

제15권
(개인소장)

제22, 55권
(보물 

959-2-8,9호)

제74권
(보물 959-2-10호)

(13-14세기본)

제38권
(보물 1017-3호)

제38권
(보물 1017-3호)

제34권
(호림박물관)
變相圖 있음

제66권
(보물 687호)
질호: 권수결실

제36권
(국보 204호)
變相圖 있음

제36권
(국보 204호)
變相圖 있음

제48권, 제79권
(보물

959-2-4,5호)
질호: 없음

貞
元
本

제7권
(보물 689호)
질호: 권수결실

제2,38권
(보물 1017-1호)

제20권
(보물 1083호)

제24권
(보물 1146호)

제31권
(보물 1154호)

<표 1>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의 판본에 대한 종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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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판본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여기에서는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본을 체 으로 상호 비교 고찰하여, 이들 본의 

간행시기와 본 간의 계통  본 계에 해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  본의 외형  

요소인 版首에 기재된 사항( 수제, 권차, 장차)  기재 형식, 卷首에 기재된 帙號, 간기(발원기), 

자의 모양 등을 체 으로 조명하여 살펴본 바,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본은 다음과 

같이 ‘11세기본’, ‘수창본  숙종연간본’, ‘12-13세기본’, ‘해인사 사간본’, ‘再雕藏本’, ‘未詳本’ 등 

여섯 종류로 분석 정리되었다.

첫째, ‘11세기본’41)은 版首에 “周經第×   ×幅”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어 

있고, 卷首의 천자문 질호는 없으며, 변상도는 들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자의 모양이 

모든 본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완 한 것이 그 특징이다.

둘째, ‘수창본  숙종연간본’은 版首에 “周×   ×”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

어 있고, 변상도는 없다. 그리고 ‘수창본’의 卷首에는 사간  천자문 질호가 있다(단 ‘숙종연간본’은 

미상이다). 한 ‘수창본’은 刊記가 있고, ‘숙종연간본’은 간기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무엇보다

도 요한 것은 이들 본의 자 모양이 ‘11세기본’(初刊本 추정)으로 추정된 본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약간 거칠다는 사실이다. 이로 볼 때 이들 본은 ‘11세기본’을 본으로 해서 복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12-13세기본’은 版首에 “周×   ×”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어 있고, 

변상도가 있으며, 卷首에는 천자문 질호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넷째, ‘해인사 사간본’은 版首에 “周×   ×”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어 있고, 

변상도가 있으며, 卷首에는 천자문 질호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 본은 해인사에서 각된 경

에서 인출된 것이다.

41) ‘11세기본’이란 명칭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명명된 것이다. ① ‘11세기본’(初刊本 추정)으로 추정된 본의 版首에 

기재된 내용(板首題, 卷次, 張次)은 모두 “周經第×   ×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卷首의 천자문 질호는 모두 기재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양식은 이들 본과 다른 여타의 본들과 그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요

한 것은 이들 본의 자 모양이 ‘수창본  숙종연간본’을 비롯한 다른 여타 본의 자 모양보다 가장 완 하

고 정교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들 본이 ‘수창본  숙종연간본’의 본보다 후에 간행된 본이 아니라 그 

이 에 간행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다면 이들 본이 간행된 시기는 수창 4년(1098)  숙종연간

(1096-1105) 이 인 11세기 정도로 추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이들 본은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간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단된다. 혹 이들 본이 開城 玄化寺碑文에 등장하는 삼본화엄

경 즉 종 11년(1020)에 간행된 화사  삼본화엄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周本 

제26권(기림사, 보물 959-2-3호) 제12장의 수제 아래 부분에 “忠正”이란 刻手名이 새겨져 있는데, 周本 제38권

(구인사, 보물 1017-3호) 제22장 版首 하단에도 “忠正”이란 각수명이 새겨져 있다. ③ 변상도는 周本 제26권(보물 

959-2-3호)에만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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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再雕藏本’은 版首에 “周經第× 第 ×幅”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

어 있고, 변상도가 없으며, 卷首에는 장경  천자문 질호가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여섯째, ‘未詳本’은 본의 간행 시기와 성격이 미상이다. 단 版首가 아닌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周×   ×”과 같은 양식으로 經名, 卷次, 張次가 기재되어 있고, 변상도는 없으며, 卷首에는 천자문 

질호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 본의 간행시기와 본의 성격을 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본을 ‘未詳本’으로 호칭하고자 한다. 

에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 본의 외형  요

소”와 같다.

판본          요소 版首의 기재 내용 卷首의 천자문 질호 변상도 비고

① 11세기본 周經第×   ×幅 없음
있음

/ 없음
글자의 모양이 가장 정교하고
완전함 

② 수창본 및
   숙종연간본

周×   ×
있음(사간판 질호)

/ 미상
없음

수창본은 刊記가 있고, 숙종연간
본은 간기가 없음

③ 12-13세기본 周×   × 없음 있음

④ 해인사 사간본 周×   × 없음 있음

⑤ 再雕藏本 周經第× 第 ×幅 있음(대장경판 질호) 없음

⑥ 未詳本
판수제(周×  ×)가 제1
행과 제2행 사이에 있음 

없음 없음
이들 판본은 간행시기는 미상이지
만, 판수제의 상태로 보아 같은 종
류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표 2>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 판본의 외형적 요소

다음으로 본고에서 그 본의 성격이 새롭게 추정되거나 단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원나라 본’42)으로 이해되었던 晉本 제36권(보물 1580호)43), 12세기본44) 그리고 

거란 는 서하 계통 본의 복각본45)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6권(국보 203호), 숙종연간본46)으

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26권(보물 959-2-3호), 숙종연간본47) 그리고 숙종연간본의 복각본48)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38권(보물 1017-3호)49) 등은 모두 11세기본으로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 

본의 初刊本으로서50) 재조장본의 본으로 단된다.51) 본고에서 ‘11세기본’(初刊本 추정)으

42) 각주 37) 참조.

43) 晉本 제36권(수국사, 보물 1580호)의 본문 내용은 완 한 상태이다. 그러나 권수의 경우 권수제는 경명 2字(‘大方’)

와 譯 名 2字(‘東晋’)만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 卷首의 앞부분은 찢어진 채로 결실된 상태이다. 

44) 각주 16)-② 참조.

45) 각주 16)-③ 참조.

46) 각주 11) 참조.

47) 각주 12)-① 참조.

48) 각주 12)-② 참조.

49) 周本 제38권(구인사, 보물 1017-3호) 제22장 版首 하단에 ‘忠正’이란 각수명이 새겨져 있다.

50) 각주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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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된 본과 ‘재조장본’ 두 본만이 板首의 기재 사항( 수제, 권차, 장차)의 형식과 내용 그리

고 그 치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 모양에 있어서 두 본 모두 매우 정교하고 완

한 상태이다. 단 섬세함은 재조장본이 ‘11세기본’(初刊本 추정)보다 약간 떨어진다. 이로 볼 때 재

조장본은 이 ‘11세기본’을 본으로 해서 복각된 것으로 단된다.

둘째, 종래 ‘재조장본의 본’52)으로 이해되었던 晉本 제37권(국보 202호)53)은 재조장본의 

본이 아닌 것으로 단된다. 晉本 제37권(국보 202호인 壽昌四年本)을 비롯한 ‘壽昌四年本’과 

‘재조장본’은 <표 2>에 보이듯이 版首의 기재 형식이 다르다. 한 자의 모양에 있어서 ‘재조장

본’이 ‘壽昌四年本’보다 완 하고 정교하다. 따라서 ‘壽昌四年本’이 ‘재조장본’의 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본고에서 재조장본의 본은 ‘11세기본’(初刊本 추정)인 것으로 

단되었다).

셋째, 종래 ‘고려 본’54)으로 이해되었던 晉本 제53권(보물 1736호)은 ‘수창본  숙종연간본’

으로 단된다. 晉本 제53권(부소암, 보물 1736호)은 ‘수창본(1098)  숙종연간본(1096-1105)’

의 본과 版首에 기재된 내용(板首題, 卷次, 張次)이 동일하고(“周×    ×”), 卷首에는 천자문 

질호(사간  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55) 이로 볼 때 晉本 제53권(보물 1736호)은 ‘수창

본(1098)  숙종연간본(1096-1105)’의 본으로 단함이 타당하다.

넷째, 종래 ‘12-13세기본’56) 는 ‘海印寺寺刊本’57)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36권(국보 204호)

은 ‘海印寺寺刊本’이 아니고58), ‘12-13세기본’으로 단된다. 이 周本 제36권(국보 204호) 제13

장의 수제 하단에 기재된 刻手名과 海印寺寺刊本의 周本 제36권 제13장의 수제 하단에 기재

된 각수명이 서로 다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周本 제36권은 海印寺寺刊本과는 異版本으로서 

‘12-13세기본’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종래 ‘12-13세기본’으로 이해되었던 晉本 제28권(보물 793-4호)59), 周本 제22권(보물 

959-2-8호)60), 周本 제55권(보물 959-2-9호)61) 그리고 ‘13-14세기본’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

74권(보물 959-2-10호)62)은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으로 단된다. 晉本 제28권(보물 제

51) 단 周本 제6권(조병순, 국보 203호)의 경우 종래 그 간행시기에 있어서는 ‘12세기본’으로 이해하 지만, 본의 

계통에 있어서는 이미 ‘재조장본’의 본으로 추정되었던 것이다(각주 16)-① 참조).

52) 각주 8) 참조.

53) 각주 16)-① 참조.

54) 각주 38) 참조.

55) <표 2> 참조.

56) 각주 22)-① 참조.

57) 각주 22)-③ 참조.

58) 각주 22)-④ 참조.

59) 각주 19) 참조.

60) 각주 20) 참조.

61) 각주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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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                          이해 종래의 이해 새로운 이해
晉本 제36권(보물 1580호) 원나라 판본

11세기본으로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 
판본의 初刊本으로서 재조장본의 저본으로 
판단됨

周本 제6권(국보 203호)
① 12세기본
② 거란 또는 서하 계통
   판본의 복각본

周本 제15권(개인소장)
周本 제26권(보물 959-2-3호) 숙종연간본

周本 제38권(보물 1017-3호)
① 숙종연간본
② 숙종연간본의 복각본

晉本 제37권(국보 202호) 재조장본의 저본 재조장본의 저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晉本 제53권(보물 1736호) 고려 판본 수창본 및 숙종연간본으로 판단됨

周本 제36권(국보 204호)
① 12-13세기본
② 海印寺寺刊本

12-13세기본으로 판단됨 

晉本 제28권(보물 793-4호) 12-13세기본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으로 판단됨
周本 제22권(보물 959-2-8호) 12-13세기본
周本 제55권(보물 959-2-9호) 12-13세기본
周本 제74권(보물 959-2-10호) 13-14세기본

周本 제17권·제52권(보물 688호)
① 숙종연간본
② 숙종연간본의 복각본

이들 판본은 판수제가 본문의제1행과 2행 
사이에 있다. 이로 볼 때 이들 판본은 간행
시기는 미상이지만 같은 종류의 판본으로 
추정됨

周本 제48권·제79권
(보물959-2-4,5호) 

12-13세기본

<표 3> 새롭게 추정된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 판본의 성격

793-4호)의 경우 海印寺에 소장되어 있는 經板과 완 히 일치하고 있는데 제1장의 경우 경 의 

균열로 인한 자의 훼손까지도 일치하고 있다. 周本 제22권․제55권(보물 959-2-8․9호)의 경

우 海印寺 經板과 刻手名이 완 히 일치하고 있고, 제22권 제8, 9장의 경우 경 의 균열로 인한 

자의 훼손까지도 일치하고 있다. 周本 제74권(보물 제959-2-10호)의 경우 海印寺에 소장되어 

있는 經板과 板首題가 완 히 일치하고 있다.

여섯째, ‘숙종연간본’63) 는 ‘숙종연간본의 복각본’64)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17권․제52권

(보물 688호)과 ‘12-13세기본’65)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48권․제79권(보물959-2-4․5호) 등은 

그 간행시기와 본의 성격이 미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본을 ‘未詳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한편 이들 본은 수제가 공통 으로 본문의 제1행과 2행 사이에 있다. 이로 볼 때 이들 

본은 간행시기는 미상이지만 같은 종류의 본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 “새롭게 추정된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

經’ 본의 성격”과 같다. 

62) 각주 39) 참조.

63) 각주 14)-① 참조.

64) 각주 14)-② 참조.

65) 각주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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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고에서 그 본의 성격이 새롭게 추정되거나 단된 내용을 반 하여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본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4>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의 본에 

한 새로운 이해”와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판본
11세기본66)

(初刊本 추정)

壽昌四年本
(1098) 및
숙종연간본

(1096-1105)

12-13세기본
海印寺寺刊本67)

(12∼13세기)
再雕藏
(1245)

未詳本68) 

版
首
題

晉經
周經

貞元經(?)

晉
周

貞元

晉(?)
周

貞元(?)

晉
周

貞元/貞

晉經
周經 貞元經

周69)

卷首
帙號

없음 있음 / 미상 없음 없음 있음 없음

變相
版畵

없음 /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제36권
(보물 1580호)

제4권
(보물 685호)
질호: 권수결실

제10권
(보물 959-2-6호)

제27권
(개인 소장)

질호: 玄

제28권
(보물 686호)
질호: 권수결실

제28권
(보물 793-4호)

晉
本

제33권
(개인)

판수제: 미확인
질호: 미확인

發願記: “拯倫寺住持”

제15권
(보물 1017-2호)

제37권
(국보 202호)

질호: 黃
發願記: “壽昌四年五月”

제38권
(보물 1192호)

제45권 제21장
낱장(국보 206호)

질호: 미상
發願記: “壽昌四年三月”

제53권
(보물 959-2-7호)

제53권
(보물 1736호)

질호: 宙

<표 4> ‘壽昌版 계열 三本 華嚴經’의 판본에 대한 새로운 이해

66) 이 ‘11세기본’(初刊本 추정)은 종래 ‘12세기본’으로 인식되었던 본이다.

67)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은 재 해인사에 보 되어 있는 寺刊板에서 인출되었던 본이다. 

68) 이 ‘未詳本’은 종래 ‘숙종연간본’, ‘숙종연간본의 복각본’, ‘12-13세기본’ 등으로 인식되었던 본이다.

69) 周本 제17, 52권(조병순, 보물 688호)과 周本 제48, 79권(기림사, 보물959-2-4,5호)은 수제가 제1행과 2행 사이에 

있어 그 양식이 다른 여타의 본들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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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
(국보 203호)

藏書印: “海東沙門
守其藏本”
墨書記:

“田洵美亦出”
刻手: 戒初

제6권
(보물 690호)
질호: 권수결실

周
本

제15권
(개인 소장)
刻手: 眞×

제66권
(보물 687호)
질호: 권수결실

제22, 55권
(보물959-2-8,9호)

제17권, 52권
 (보물 688호)
질호: 권수결실

제26권
(보물 959-2-3호)

 變相圖 있음
刻手: 子春, 忠正

제34권
(호림박물관)
變相圖 있음

제74권
(보물959-2-10호)

제48권, 제79권
(보물

959-2-4,5호)
질호: 없음

제38권
(보물1017-3호)

刻手: 忠正

제36권
(국보 204호)
變相圖 있음

貞
元
本

제7권
(보물 689호)
질호: 권수결실

제2, 38권
(보물 1017-1호)

제20권
(보물 1083호)

제24권
(보물 1146호)

제31권
(보물 1154호)

Ⅳ. 결 언

본 연구는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의 본을 체 으로 상호 비교 고찰하여, 이들 본의 

간행시기와 본 간의 계통  본 계에 해서 새롭게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언

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원나라 본’으로 이해되었던 晉本 제36권(수국사, 보물 1580호), ‘재조장본’의 본

( 하본)으로 인식되었던 晉本 제37권{아단문고, 국보 202호, 壽昌四年本(1098)}, ‘12세기본’ 혹

은 ‘거란( 는 서하) 계통 본의 복각본’으로 여겼던 周本 제6권(조병순, 국보 203호), ‘숙종연간

본(1096-1105)’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26권(기림사, 보물 959-2-3호)과 ‘숙종연간본’ 는 ‘숙종

연간본의 복각본’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38권(구인사, 보물 1017-3호) 등은 본 연구에서 모두 

‘11세기본’으로서 ‘壽昌版 계열 三本 화엄경’ 본의 初刊本으로 추정되었고 한 이들 본은 ‘재

조장본’{고종 32년(1245)}의 본으로 단되었다.

둘째, 재조장본의 본( 하본)으로 인식되었던 晉本 제37권{아단문고, 국보 202호, 壽昌四年

本(1098)}은 재조장본의 본이 아닌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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晉本 제36권(보물 1580호)의 卷首 앞부분 晉本 제36권(보물 1580호)의 卷末 뒷부분

周本 제15권(개인소장)의 卷首 앞부분 周本 제15권(개인소장)의 제2장 앞부분

<부록> “‘11세기본’ 晉本 제36권(보물 1580호), 周本 제15권(개인소장)의 書影”

셋째, ‘고려 본’으로만 이해되었던 晉本 제53권(부소암, 보물 1736호)은 ‘수창본(1098)  숙

종연간본(1096-1105)’에 해당되는 본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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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12-13세기본’ 는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으로 이해되기도 했던 周本 제36권(조병

순, 국보 204호)은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12-13세기본’으로 이해되었던 晉本 제28권(월정사, 보물 793-4호), 周本 제22권(기림사, 

보물 959-2-8호), 周本 제55권(기림사, 보물 959-2-9호) 그리고 ‘13-14세기본’으로 인식되었던 周

本 제74권(기림사, 보물 959-2-10호)은 모두 ‘海印寺寺刊本(12∼13세기)’인 것으로 구명되었다.

여섯째, ‘숙종연간본’ 는 ‘숙종연간본의 복각본’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17, 52권(조병순, 보물

688호)과 ‘12-13세기본’으로 이해되었던 周本 제48, 79권(기림사, 보물 959-2-4,5호)은 그 간행시

기와 본의 성격이 미상이기 때문에 ‘未詳本’으로 분류하 지만, 이들 본의 수제가 공통 으

로 본문의 제1행과 2행 사이에 있는 특징에 의거하여 같은 종류의 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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